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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10. 16.(금) 

농촌진흥청, 감귤 ‘레드향’ 농가 열매 터짐 경감 기술 점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 16일 서귀포 ‘레드향’ 농가 찾아

- 토양 피복·환기 확대 등 적용… 지난해보다 열매 터짐 22.4%포인트 줄어

- 실증 결과 바탕으로 농가 실천 기술 보급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은 10월 16일 

서귀포시 토평동의 ‘레드향’ 재배 농가를 찾아 열매 터짐 발생 현황과 경감 

기술 적용 상황을 살피고,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레드향’은 맛과 품질이 우수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만감류 품종이다. 

여름철 고온과 급격한 수분 변화 등으로 열매가 갈라지는 열매 터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정 생산을 위한 재배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김 원장은 감귤연구센터에서 추진 중인 ‘레드향’ 열매 

터짐 경감 기술의 현장 적용 현황을 확인하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서귀포시 토평동 농가는 시설하우스 약 2,650㎡(800평)에 ‘레드향’을 재

배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감귤연구센터와 함께 생육 상황과 열매 터짐 

발생률을 조사하고 있다.

 2025년 최종 열매 터짐 비율은 43.2%였으나, 올해는 10월 2일 기준 

12.8%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시점 35.2%와 비교하면 22.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 농가에서는 열매 터짐 발생을 줄이기 위해 피복재로 토양을 덮고, 천

창·측창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물 관리 개선 등 감귤연구센터가 제시한 재



배 환경 관리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고온기, 시설 안 온도와 토양 온

도를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간 온습도 등 재배 환경을 정밀하게 관

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열매 터짐 경감 기술을 적용하면, 열매 터짐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올해 최종 열과율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기상 조건과 환경 영향을 종합 분석해 기술 적용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김대현 원장은 “최근 고온 등 이상기상으로 감귤 재배 현장의 어려움이 

켜져 농가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안정 생산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라며, 

“현장 실증을 통해 열매 터짐 경감 기술의 효과를 꼼꼼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기술 보급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감귤 ‘레드향’ 농가 방문 계획(안)

담당 부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책임자 센터장 강석범 (064-730-4101)

감귤연구센터 담당자 연구사 박경진 (064-730-4110)

                                    



붙임    감귤 감귤 감귤 ‘‘‘레드향레드향레드향’’’ 농가 방문 계획 농가 방문 계획 농가 방문 계획

 일    시: 2026. 10. 16.(금)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777-2

 세부일정

시  간
    

 분
내    용 비  고

10:00～10:40 40 ∘‘레드향’ 농가 열매 터짐 경감 기술 점검  


